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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강릉아이스아레나에서 열린 2018

평창동계올림픽 피겨스케이팅 아이스댄

스프리댄스에서한국의민유라와알렉산

더겜린이 아리랑에맞춰연기를펼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에서 태어난 한국 사람이라는 민유라와 한

국이 나를 받아줬다는 알렉산더 겜린 대한민국의

민유라알렉산더 겜린이 아리랑으로 2018 평창동

계올림픽에 잔잔한 감동을 남겼다

20일 강릉아이스아레나에서 열린 2018 평창동계

올림픽 피겨스케이팅 아이스댄스 프리댄스 경기에서

이방인이었던 민유라겜린조는 가장 한국적인 모

습으로 링크에 올랐다

한복 저고리를 변형한 연분홍색 상의와 한복 치마

모양의 진분홍색 하의의 민유라는 긴 머리를 흩날리

던 지난 쇼트와 달리 머리를 곱게 땋은 채 등장했다

겜린은 하늘색 한복 상의와 파란색 바지 차림으로 자

리를 잡았다

이어 한국적인 의상의 두 사람은 홀로 아리랑에

맞춰 한국 무용을 보는 듯한 연기를 펼쳤다 강렬한

표정으로 은반을 누볐던 앞선 쇼트 연기와 달리 두 사

람은 애절한 눈빛과 표정 그리고 섬세한 손끝 발끝

으로 아리랑을 표현했다

두 사람의 연기에 몰입한 관중들은 어려운 리프트

와 스핀 동작이 나올 때는 큰 박수를 보내며 응원을

아끼지 않았다 두 사람이 경기장을 지배하면서 4분

여의 시간은 순간처럼 지나갔다

바닥에 한쪽 무릎을 꿇고 앉은 두 사람은 한 손을

든 채 하늘을 올려다보며 잔잔히 연기를 마무리했다

관중석의 뜨거운 박수와 함성 속에 두 사람은 꼭 껴

안은 채 소원을 이룬 순간의 감동을 누렸다

아리랑은 두 사람의 간절한 소원이었다

민유라는 이번 올림픽을 앞두고 한국의 음악 아

리랑으로 연기할 프리스케이팅을 관객들에게 보여

주는 것이 목표다 목표를 꼭 이뤄서 의미 있는 무대

를 남기고 싶다고 말했었다

겜린 역시 아리랑을 말했다

그는 꼭 프리 스케이팅에 출전하고 싶다 한국의

노래 아리랑을 사용하기 때문에 더 이루고 싶다 평

창 올림픽에서 전 세계인과 아리랑을 함께 느끼겠

다며 각오를 밝혔다 아리랑의 무대를 위해서는 먼

저 20위라는 성적이 필요했다 두 사람은 전날 쇼트

프로그램에서 6122의 기록으로 16위에 오르며 프리

댄스에서 아리랑을 연기할 기회를 얻었고 민유라

는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한국적인 의상과 음악으로 가장 한국적인 연기를

펼친 두 사람은 사실 처음에는이방인이었다

민유라는 미국에서 나고 자란 재미교포이고 겜린

은 올림픽을 앞두고 한국 국적을 얻은 귀화 선수다

올림픽 개막을 앞두고 역대 최다인 19명의 귀화 선수

로 한국대표팀이 구성되면서 진짜 한국 선수가 아

니라는 곱지 않은 시선도있었다

그러나톡톡튀는매력과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눈

길을끌었던 민유라와 겜린은 아리랑을 연기하면서

한국을 세계에 알렸다

다른 나라 심판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곡이라는

주변의 우려에도 아리랑을 고집했던 두 사람은 한

국 아이스댄스 역대 최고인 18위의 성적을뛰어넘는

감동의 무대를 평창올림픽 역사에 남겼다

두 사람은 굉장했다는 말로 감동을 표현했다

민유라는 완벽한 연기는 아니었지만여기까지 와

서 아리랑을 할 수 있어서좋았다 (올림픽 경기가)끝

나서슬프다 다시 들어가서또하고 싶다 응원을많

이 해주셔서 긴장 안 되고 편하게 할 수 있었다며

우리가 재킷을 벗었을 때 사람들이 탄성을 질렀다

잘 알려진 전통적인 의상과 음악이다 믿을 수 없는

경험이었다며 뜨거운 응원을 보낸 준 관중에게 감

사의 인사를 전했다

겜린도 한국의 문화와 역사를 공유할 수 있어서

자랑스럽다 아리랑이 주는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

려고 노력했다 관중들이 놀라운 응원을 보내주셨

다며 아리랑의 감동을 말했다

올림픽 무대에 서기 위해 부모님의 노후자금까지

지원 받아야 했던 겜린은 부모님의 이야기에는 잠시

울컥한 모습을 보이기도했다

두 사람의 아리랑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에 울려

퍼진 세 번째아리랑이었다

북한 선수단 입촌식날 북한 취주악단은 반갑습니

다에 이어 아리랑을 연주하면서 경색되어있던 현

장 분위기를녹였다

개회식현장에서는김남기(81)정선아리랑예능보

유자가 정선 아리랑을 세계에 전했다 아리랑 가락에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희망으로향하는 강인한 민

족성을 표현한 뗏목 퍼포먼스가 어우러진 무대는

전 세계에 감동을 줬다

그리고 민유라와 겜린은온몸으로 홀로 아리랑을

부르면서 다시 한번 진한 감동의 무대를 연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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